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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최근 유네스코를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문명의 충돌’을 해소하고 ‘문화 간 화

해’를 실천하는 방안으로 고대 문명 간 교류를 담당해 온 ‘실크로드’가 재조명되

고 있습니다. 또한 문명 간 대화의 플랫폼으로서 고대로부터 실크로드 교역의 

중심에 위치하였던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고조

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초원지대의 유목문화는 고대로부터 신봉되어오던 애니미즘, 샤머

니즘을 바탕으로 주변의 마니교, 불교, 이슬람교 등의 영향을 받아들이면서 다

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국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의 경험

과 지혜는 오늘날 여러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문명 간의 이해와 화해의 노력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2003)이 채택되고 아태지역에서 해당 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ICHCAP)가 한국에 설립된 후 

센터와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세대 간 전승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

들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습니다.

2014년에 센터는 국제중앙아시아학연구소, 유네스코우즈베키스탄위원회와 공

동으로 중앙아시아의 무형문화유산 관련 이슈들을 발굴하기 위하여 전문가들

과 함께 ‘구전전통과 서사시’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타슈켄트에서 진행하였습

니다. 중앙아시아의 유목민들은 이주생활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에 문자기록 보

다는 구전을 바탕으로 문화를 전승해 왔습니다. 전통적인 관습과 생활에 대한 

지혜는 주로 구전에 의해서 전승되어 왔기에, 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의미

를 재발견하는 일은 중앙아시아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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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구전전통과 서사시의 가치를 재조명했던 국제학술회의 

발표문들이 이 분야에 관심 있는 여러 사람들을 위해 출판되는 것을 기쁘게 생

각하며, 이러한 활동이 중앙아시아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가시성 제고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 책이 출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전문가 여러분, 국제중앙아시아학연구소 

박필호 소장님 그리고 유네스코우즈베키스탄위원회 알리셰르 이크라모프 사무

총장님 및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네스코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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